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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Herbal medicines have been used a lot traditionally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various Apiaceae 

plants (Umbelliferae) are widely used for medicinal purposes among countries. However, the original species 

designated in each pharmacopoeia standards, are sometimes different and confuse. In this study, herbal medicines 

in the pharmacopoeia were analyzed for Apiaceae taxa to compare the taxonomic identity and different taxonomic 

opinions for each country based on their local flora and recent taxonomic studies. 

Methods : The scientific names of herbal medicines were analyzed origins from Pharmacopoeias of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Japan. Especially, we compared their 

local floras, international plant scientific name database, and recently published taxonomic studies to confirm the 

correct scientific name.

Results : The analyzed apiaceous herbal medicines in pharmacopoeias were all 21 items and 39 taxa; the highest 

percentage, genus Angelica (21%) and roots including rhizomes (62%) the registered genera and medicinal parts, 

respectively. Eleven items were in all five country's pharmacopoeias. Four items were in more than two countries' 

pharmacopoeias. Six items were registered in only one pharmacopoeia.

Conclusions : Our research provides necessary information, e.g., corrected scientific names of original species based 

on taxonomic species concepts, taxonomic reviews, and figures of medicines. These results will help in the understanding 

of the apiaceous taxa among the five countries' pharmacopoeias. Moreover, these extensive nomenclatural reviews of 

authentic apiaceous taxa will help for the next revision of Korea Pharmacopo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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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나리과(산형과)[Apiaceae (Umbelliferae)]는 428-466

속, 2,800-4,800여종으로 구성된 쌍자엽 식물군으로 피자식

물군 내 미나리목(산형목)(Apiales)에 속하며, 주로 북반구의 

온대 지역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에 분포한다1-2). 미나리과 

식물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 중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 

(Hoffm.) Schubl. & G. Martens은 뿌리채소로써 다양한 식

재료로 이용되고, 고수 Coriandrum sativum L., 미나리 

Oenanthe javanica (Blume) DC., 샐러리 Apium graveolens 

L. 등의 지상부는 야채로 소비되며, 딜 Anethum graveolens 

L., 쿠민 Cuminum cyminum L. 등은 종자를 향신료로 사용

한다3-4).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다양한 나라에서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을 전통의약소재, 민

간약재 및 한약재로 사용해오고 있다5-10).

국내에는 미나리과 식물 총 35속 80여 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1), 한국과 인접한 동북아시아 국가에

는 중국 100속 600여 분류군12), 일본 31속 100여 분류군13), 

대만 23속 50여 분류군14)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 내 일부 분류군은 각국에 걸쳐 동북아시아 전체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한국의 대한민국

약전15)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16), 북한의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17),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약전18), 대만

의 대만전통약전19), 일본의 일본약국방20) 및 일본약국방외생

약규격21)등 동북아 인접국가의 공정서에는 동일한 식물종을 

동일한 약명의 기원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재의 경우, 하나의 약명에 한 종 이상의 식물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식물체의 지리적 분포 차이에 따라 각국에 분포

하는 각기 다른 종을 동일한 약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한자문화권으로서 약명과 식물명이 한자로 인식되며, 

약명과 식물명이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 국가 간에는 학자에 따라 식물 종을 인식하는 

분류학적 판단 기준(종 컨셉)이 다를 수 있다. 분류학적 연구와 

분자계통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 결과가 추가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한 식물 종이 다른 식물 종에 귀속되어 동일한 종으로 

처리되거나(분류학적 이명, taxonomic synonym), 다른 속으

로 전이되어 기존의 학명과는 다른 변경된 학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명명법적 이명, nomenclatural synonym). 따라서 공정

서 수재 기원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약전 수재 학명과 

약명을 최근 분류학적 연구 결과가 수반된 학명 및 식물학적

으로 제시된 국명을 지속적으로 비교·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공정서 기원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수

행된 바 있으며22-25), 특히 분류계급인 과(family) 수준에서는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분류군의 기원종 비교 연구가 이

미 수행된 바 있다26). 하지만, 분류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그룹

으로, 분류군의 분류학적 위치 및 학명의 변동이 빈번하며, 

약명과 식물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미나리과 분류군의 

기원에 대한 공정서 비교 및 분류학적 검토 등 분류학적 접근을 

통한 기원종 비교·분석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

으며, 한약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미나리과 분류군을 대

상으로, 동북아시아 5개국의 약전 수재 기원종에 대해 분류학

적 종 컨셉을 기반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이에, 1) 수재된 미

나리과 식물종을 아과(subfamily) 별, 족(tribe) 별, 속(genus) 

별 및 약용 부위별로 비교하였고, 2) 공통 또는 단일 수재 품

목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3) 주요 약재 품목의 화상 자

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4) 해당 약재에 대한 공정서 수재 학명 

및 국명과 최근 분류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학명 

및 한국식물지에서 제시한 국명을 비교·검토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검토한 약전은 동북아시아 5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의 현행 공정서로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약

전 제12개정(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2호, 

이하 KP 12)15),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이하 KHP)16),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약전 제8판(2018, 이하 DP)17), 중화인민공화

국약전 2015년판(2015, 이하 ChP)18), 대만중약전 제2판(2013, 

이하 THP)19), 일본약국방 제17개정(2016, 이하 JP)20) 및 일

본약국방외생약규격(2016, 이하 Non-JP)21). 

공정서에 수재된 품목 중 단 하나의 기원종이라도 미나리

과에 속하는 분류군인 경우를 포함하여 총 21개 품목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2. 방법

표기된 학명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Tropicos (https:// 

www.tropicos.org/home)27), The Plant List (http://www. 

theplantlist.org)28), efloras (http://www.efloras.org)29), 

International Plant Names Index (IPNI) (https:// 

www.ipni.org)30), Medicinal Plant Names Services (MPNS) 

(https://mpns.science.kew.org)31) 등의 식물학명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명명자 표준 약호를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각 학명에 대한 최신 연구 문헌을 참고문헌

에 포함하여, 가장 최신의 학명을 반영하여 고찰하였다. 국명의 

경우, 한국속식물지11), 국가표준식물목록(자생식물)32)을 참조

하였다. 

주요 품목의 약재 사진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

센터 한약표준자원은행(https://oasis.kiom.re.kr/herblib/ 

rsrc/resrceList.do) 보유자원 목록 내 데이터베이스33)를 이

용하였다. 

Ⅲ. 결   과

1. 분류 계급 별(아과, 족, 속) 분류군 비율

동북아 5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공정서에 미나

리과 분류군이 기원종으로 수재된 품목은 총 21개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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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나의 약재 품목에 두 분류군 이상이 기원종으로 수재

되어 있거나, 하나의 분류군이 각기 다른 두 품목의 기원종으

로 수재되어 있는 경우도 함께 나타났다. 각기 다른 품목에서 

기원종으로 중복되는 학명과 미나리과가 아닌 분류군이 기원

종으로 함께 수재된 경우의 학명을 모두 제외하고 총 39분류

군이 언급되었다. 공정서에 제시된 학명을 기준으로 아과

(subfamily)에 속하는 분류군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피막이

아과(Hydrocotyloideae)에 속하는 적설초(積雪草) 기원종, 

병풀 Centella asiatica (L.) Urb. in Mart.을 제외하고, 모든 

분류군이 미나리아과(Apioideae)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족(tribe)계급에서는 미나리아과 내 Selineae족에 포함

되는 분류군이 20분류군, Scandiceae족이 7분류군, Apieae

족과 Bupleureae족이 3분류군, Komarovieae족과 

Caucalideae족이 각각 1분류군으로 나타났고, 3개 분류군은 

족 계급에서 정확한 분류학적 위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속(genus) 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당귀속(Angelica 

L.)이 21%(8분류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름당귀속

(Ligusticum L.)이 11%(4분류군)으로 그 다음으로 확인되었

다(Fig. 1). 또한, 시호속(Bupleurum L.), Ferula L.속, 

Notopterygium H. Boissieu속이 각각 8%(3분류군), 전호속

(Anthriscus Pers.), 천궁속(Cnidium Cusson ex Juss.), 

묏미나리속(Ostericum Hoffm.), 기름나물속(Peucedanum 

L.)이 각각 2분류군으로 5%를 차지하였다. 한편, Anethum 

L.속, Changium H. Wolff속, 병풀속(Centella L.), 당근속

(Daucus L.), 회향속(Foeniculum Mill.), 갯방풍속(Glehnia 

F. Schmidt ex Miq.), 긴사상자속(Osmorhiza Raf.), 방풍

속(Saposhnikovia Schischk.), 사상자속(Torilis Adans.)은 

모두 3%(1분류군)로 나타났다(Fig. 1).

Fig. 1. The ratio of genera in the Apiaceae (Umbelliferae) taxa among the Pharmacopoeias of five Northeast-Asian countries.

2. 약용 부위별 비율

약용 부위별로는 땅속줄기 및 뿌리 등 지하부를 사용하는 

약재가 羌活, 藁本, 當歸, 獨活, 明黨參, 防風, 白芷, 柴胡, 植

防風, 前胡, 川芎, 和藁本, 海防風으로 전체의 62%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Fig. 2). 다음으로는 19%의 비율로 잘 익은 열매

를 이용하는 南鶴虱, 蛇床子, 蒔蘿子, 茴香으로 확인되었으

며, 소회향정유, 茴香油는 열매 또는 지상부를 수증기 증류하

여 얻은 정유를 사용하는 비율로 9%가 나타났다. 다만, 줄기

를 자른 부위에서 삼출된 수지와 전초를 사용하는 비율은 각

각 阿魏와 積雪草 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2). 

3. 5개국 공정서 비교

5개국 모두에 공통으로 수재된 품목은 羌活, 藁本, 當歸, 

獨活, 防風, 白芷, 蛇床子, 柴胡, 前胡, 川芎, 茴香으로 11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DP를 제외한 4개국에는 海防風(北沙

參) 1개 품목이 공통으로 수재되어 있었다(Table 1). 茴香油 

1개 품목이 각각 KP 12, JP, DP 3개국에 공통으로 수재되어 

있으며, 蒔蘿子는 KHP, DP 2개국에, 阿魏는 KHP, ChP 2

개국에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1개국 단독으로 수재된 품목

은 총 6개로 南鶴虱, 明黨參, 積雪草는 ChP 단독수재, 소회

향정유는 DP 단독수재되어 있으며, 植防風과 和藁本은 각각 

KHP, Non-JP에 단독으로 수재되어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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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s of the Apiaceae (Umbelliferae) plants used for medicinal purposes among the Pharmacopoeias of five Northeast-Asian countries.

Five Pharmacopoeias

羌活 (Osterici seu Notopterygii Radix et Rhizoma [KP 12]; Radix Osterici Praetriti [DP]; Notopterygii Rhizoma et Radix; 
[ChP, THP]; Notopterygii Rhizoma [JP]), 藁本 (Ligustici Tenuissimi Rhizoma et Radix [KHP]; Radix Ligustici Tenuissimi 
[DP]; Ligustici Rhizoma et Radix [ChP, THP]; Ligustici Rhizoma [Non-JP]),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KP 12]; Radix 
Angelicae [DP]; Angelicae Sinensis Radix [ChP, THP]; Angelicae Acutilobae Radix [JP, KHP]), 獨活 (Araliae Continentalis 
Radix [KP 12]*; Radix Araliae Continentalis [DP]*; Araliae Cordatae Rhizoma [Non-JP]*; Angelicae Pubescentis Radix [ChP, 
THP]), 防風 (Saposhnikoviae Radix [KP 12, ChP, THP, JP]; Radix Saposhnikoviae [DP]), 白芷 (Angelicae Dahuricae Radix 
[KP 12, ChP, THP, JP]; Radix Angelicae Dahuricae [DP]), 蛇床子 (Cnidi Fructus [KHP]; Cnidii Fructus [ChP, THP]; Fructus 
Cnidii Monnierii [DP]; Cnidii Monnieri Fructus [JP]), 柴胡 (Bupleuri Radix [KP 12, JP]; Radix Bupleuri [DP]; Bupleuri Radix 
[ChP, THP]), 前胡 (Peucedani Radix [KHP, ChP, THP, JP]; Radix Angelicae Decursivae [DP]; Radix Anthrisci [DP]), 川芎 
(Cnidii Rhizoma [KP 12, JP]; Chuanxiong Rhizoma [ChP, THP]; Rhizoma Ligustici [DP]), 茴香 (Foeniculi Fructus [KP 12, 
ChP, THP, JP]; Fructus Foeniculi [DP]) (11 items)

Four Pharmacopoeias

海防風 (北沙參) (Glehniae Radix [KP 12, ChP, THP]; Glehniae Radix cum Rhizoma [JP]) (1 item)

Three Pharmacopoeias

茴香油 (Oleum Foeniculi [KP 12, JP]; Aetheroleum Foeniculi [DP]) (1 item)

Two Pharmacopoeias

蒔蘿子 (Anethi Fructus [KHP]; Fructus Anethi [DP]), 阿魏 (Ferulae Resina [KHP, ChP]) (2 items)

One Pharmacopoeia

南鶴虱 (Carotae Fructus) [ChP], 明黨參 (Changii Radix) [ChP], 소회향정유 (Aetheroleum Anethi) [DP], 植防風 (Peucedani 
Japonici Radix) [KHP], 積雪草 (Centellae Herba) [ChP], 和藁本 (Osmorhiza rhizome) [Non-JP] (6 items)

Table 1. List of the apiaceous medicinal materials that registrated in Pharmacopoeias of Northeast-Asian countries. * indicated medicinal 
materials are not included Ap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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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iginal plants specimens and medicines of the Osterici seu Notopterygii Radix et Rhizoma. A. Specimens of the Angelica reflexa
(No. KIOM201501015350). B. Specimens of the Ostericum grosseserratum (=Ostericum koreanum) (No. KIOM202001023157). C. Medicines
of Namganghwal (No. 2-08-0048). D. Medicines of Bukganghwal (No. 2-08-0050). These data available from the https://oasis.kiom.re.kr/
herblib/main.do.

4. 분류학적 및 명명법적 고찰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 또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며,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북아

시아 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의료 체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 한약재 및 한약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각국은 약전 

등 공정서에 한약재를 수재하여 규격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공정서 수재 기원종 및 규격

기준이 일부 국가별로 상이하여 유통 상, 사용상의 혼란이 야

기된다. 이러한 혼란 방지와 한약의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서 기원에 관한 비교연구22,24,25,34), 한약재의 기원과 한약

명에 대한 연구23), 한약제제 비교분석35)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동북아 약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서 

수재 식물성 한약재 학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류학적 접

근이 이루어졌으며36-37), 특정 분류군(장미과)에 해당하는 공

정서 수재 기원종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바 있다26). 본 

연구는 동북아 5개국의 공정서에 수재된 미나리과 분류군에 

한정하여 KP 12와 KHP에 수재된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검

토하였다.

5개국에 공통으로 수재된 11개의 품목 중 羌活의 경우

(Table 1; Fig. 3), 학명과 약명, 국명 등의 혼용으로 인해 가

장 큰 혼란이 야기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KP 12에서는 羌活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중국강활

‘Notopterygium incisum Ting’ 또는 관엽강활

‘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나15) 

ChP, THP, JP에서는 중국강활과 관엽강활만을 기원으로 두

고 있다18-20). 한편, ChP에서는 관엽강활의 학명을 

‘Notopterygium franchetii H.de Boiss.’로 제시하고 있다18). 

DP에서는 羌活‘Ostericum koreanum (Maxim.) Kitagawa’

과 강호리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두 종이 그 

기원으로 수재되어 있다17). KP 12에 수재된 강활의 학명 

‘Ostericum koreanum’은 식물학적으로 신감채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 Kitag.의 이명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11,38), 이는 羌活과는 전혀 다른 종으로 인식된다

(Fig. 3B). 식물명 강활은 왜천궁 Angelica genuflexa Nutt. 

ex Torr. & A. Gray과 동일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38), 최근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인근에 분포하는 특산

식물로 Angelica reflexa B.Y. Lee라는 학명으로 인식되고 

있다(Fig. 3A)11,32,39,40). 재배 강활의 경우, 재배방식에 따라 

종자를 이용한 남강활(Fig. 3C)과 종근을 이용한 북강활(Fig. 

3D)로 구분된다41). 또한, DP에서 강호리로 제시된 학명은 식

물학적으로 묏미나리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의 

이명으로 처리되어 인식된다11,38). 이에 공정서에 수재된 약명 

강활의 학명에 대해 묏미나리속(Ostericum)이 아닌 당귀속

(Angelica) 학명 사용으로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한편, 중국강활과 관엽강활로 제시된 학명은 중국 

특산인 Notopterygium속에 포함된 종으로 국내에는 자생하

지 않으며, 국내 식물지에서 역시 언급이 없다11,32). 본 속에 

대한 종속지적 연구에서는 분과(mericarps)의 구조를 포함한 

형태학적 연구와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속을 

Hansenia Turcz.속에 포함시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

다42). 이에 ‘Notopterygium incisum Ting’의 학명은 

Hansenia weberbaueriana (Fedde ex H. Wolff) Pimenov 

& Kljuykov의 분류학적 이명으로 처리되며, 

‘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와 ‘Notopterygium 

franchetii H.de Boiss.’는 각각 Hansenia forbesii (H. 

Wolff) Pimenov & Kljuykov의 명명법적 이명과 분류학적 

이명으로 처리된다31,42). 이에 중국강활과 관엽강활의 경우, 

올바른 명명자 표준 약호를 포함하여 각각 Hansenia 

weberbaueriana (Fedde ex H. Wolff) Pimenov & Kljuykov, 

Hansenia forbesii (H. Wolff) Pimenov & Kljuykov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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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제안한다(Table 2).

藁本의 경우(Table 1; Fig. 4A), ChP, THP, Non-JP에

서는 중국고본 ‘Ligusticum sinense Oliv.’ 또는 요고본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gawa’을 기원으로 하

며18-19,21), DP에서는 고본 ‘Ligusticum tenuissimum 

Kitagawa (=Angelica tenuissima Nakai)’을17), KHP에서는 

세 종 모두를 그 기원종으로 수재하고 있다16). 식물학적으로 

고본은 기름당귀속(Ligusticum)도 당귀속도 아닌 산천궁속

(Conioselinum Fisch. ex Hoffm.)의 한 종으로 인식된다11). 

구대륙의 Conioselinum속 재개정 연구에서는 본 종을 

Conioselinum tenuissimum (Nakai) Pimenov & Kljuykov 

로 인식하며 수재된 학명을 모두 명명법적 이명으로 처리하였

다43). 다수의 식물학명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본 종을 

Conioselinum속으로 인식하고 있다27-28,30,31). 이에 고본의 

학명을 Conioselinum tenuissimum (Nakai) Pimenov & 

Kljuykov로 수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안한다(Table 2). 한

편, 요고본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P에 기재된 

‘Nakai et Kitagawa’가 아닌 (Nakai & Kitag.) Nakai & 

Kitag.가 정확한 명명자 표준 약호표기이다27-31).

Fig. 4. Photos of the selected apiaceous medicines. A. Ligustici Tenuissimi Rhizoma et Radix (Conioselinum tenuissimum). B. Carotae Fructus
(Daucus carota). C.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D. Angelicae Acutilobae Radix (Angelica acutiloba). E. Angelicae Pubescentis
Radix (Angelica biserrata). F. Saposhnikoviae Radix (Saposhnikovia divaricata). G. Angelicae Dahuricae Radix (Angelica dahurica). H. Cnidi
Fructus (Cnidium monieri). I. Anethi Fructus (Anethum graveolens). J. Bupleuri Radix (Bupleurum komarovianum). K. Peucedani Japonici 
Radix (Peucedanum japonicum). L. Peucedani Radix (Angelica decursiva). M. Peucedani Radix (Peucedanum praeruptorum). N. Cnidii 
Rhizoma (Cnidium officinale). O. Glehniae Radix (Glehnia littoralis). P. Foeniculi Fructus (Foeniculum vulgare).

當歸의 경우(Table 1; Fig. 4C, 4D), KP 12, DP에서는 

참당귀 ‘Angelica gigas Nakai’를15,17), KHP, JP에서는 일

당귀(왜당귀)로 ‘Angelica acutiloba Kitagawa’ 또는 ‘Angelica 

acutiloba Kitagawa var. sugiyamae Hikino’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16,20), ChP, THP에서는 중국당귀 ‘Angelica 

sinensis (Oliv.) Diels’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18-19). 국내 

식물지뿐만 아니라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당귀를 수재

된 학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11,27-31), 중국당귀 역시 수재된 

학명으로 인식하고 있다27-31). 한편, 약명 일당귀는 식물명 왜

당귀로 인식되며11), 홋카이토오키로 불리는 변종의 경우 왜당

귀의 분류학적 이명으로 처리되어 동일 종으로 인식되는 추세

이다31)(Table 2). 왜당귀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P에 

기재된 ‘Kitagawa’가 아닌 (Siebold & Zucc.) Kitag.가 정확

한 표기이다11,27-31).

獨活의 경우(Fig. 4E), KP 12, DP에서는 두릅나무과

(Araliaceae)의 강활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을 기

원종으로 하고 있으며15,17), JP, Non-JP에서는 동일과의 땅

두릅 ‘Aralia cordata Thunberg’을 기원으로 수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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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만, ChP와 THP에서는 중치모당귀 ‘Angelica 

pubescens Maxim. f. biserrata Shan et Yuan’를 강활의 

기원종으로 공정서에 수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명한 식물학

명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본 종을 ‘Angelica pubescens’의 품

종이 아닌 종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27-31). 이에 본 종의 정

확한 명명자 표준 약호 표기를 포함한 올바른 학명은 Angelica 

biserrata (R.H.Shan & C.Q.Yuan) C.Q.Yuan & R.H.Shan 

이다(Table 2). 

防風의 경우(Table 1; Fig. 4F), 5개국 공정서 모두에서 동

일하게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한 종만

을 공정서에 수재하고 있다15,17-20). 본 속은 1속 1종인 단형속

으로, 국내 식물지뿐만 아니라 다수의 식물학명 데이터베이스

에서도 본 종을 상기의 학명으로 인식하고 있다11,27-32). 다만 

방풍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에 기재된 ‘Schischkin’

가 아닌 (Turcz.) Schischk.가 정확한 표기이다11,27-32).

白芷의 경우(Table 1; Fig. 4G), DP, JP에서는 구릿대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한 종만을 기원

으로 하고 있고17,20), KP 12, ChP, THP에서는 구릿대와 함

께 항백지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var. 

formosana Shan et Yuan’를 포함한 두 종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15,18-19). 국내 식물지에서는 산 사면, 개울 근처 및 

초지 전국에 분포하거나 약용으로 재배하는 종으로 구릿대를 

인식하고 있다11). 다만 구릿대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P 

12에 기재된 ‘Bentham et Hooker f.’가 아닌 (Fisch. ex 

Hoffm.) Benth. & Hook. f. ex Franch. & Sav.가 정확한 

표기이다11,27-32). 한편, 정확한 명명자 표준 약호를 포함한 항

백지의 학명은 Angelica dahurica (Fisch. ex Hoffm.) Benth. 

& Hook. f. ex Franch. & Sav. var. formosana (Boissieu) 

Yen이다27-31).

蛇床子의 경우(Table 1; Fig. 3H), KHP를 제외한 4개국

에서는 벌사상자 ‘Cnidium monieri (L) Cussion’ 한 종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나17-20), KHP에서는 벌사상자와 함께 사

상자 ‘Torilis japonica Decandolle’ 두 종을 기원종으로 수

재하고 있다16). 두 종은 모두 국내에 자생하고 있으며, 두 종의 

열매가 모두 약재 ‘사상자’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벌사상

자는 천궁속(Cnidium)에 속하는 종으로, 본 속은 Apieae족에 

포함되며, 사상자는 사상자속(Torilis) 식물로 Caucalideae족

에 속하는 바, 두 종은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먼 것으로 확인

된다44). 한편, DNA 염기서열과 미각패턴 분석에서도 두 종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5). 오직 KHP에서만 

식물명 사상자가 기원종으로 수재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벌

사상자 C. monnieri의 대용품으로 사상자 T. japonica가 사

용되고 있다46). 이에 하나의 약재로 수재된 서로 다른 계통의 

두 종에 대해 성분함량, 약리효과 등 보다 면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상자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P에 기재된 ‘Decandolle’이 아닌 (Houtt.) DC.가 

정확한 명명자 표기이다11,27-32).

柴胡의 경우(Table 1; Fig. 4J), DP, JP에서는 시호 

‘Bupleurum falcatum Linne’ 단 한 종을17,20), ChP, THP

에서는 두메시호 ‘Bupleurum chinense DC.’ 또는 참시호 

‘Bupleurum scorzonerifolium Willd.’를 기원으로 하고 있

으며18-19), KP 12에서는 시호 또는 그 변종을 기원으로 수재

하고 있다15). 일본식물지에서는 두메시호 B. chinense, 참시

호 B. scorzonerifolium, 좁은잎시호 B. angustissimum 

(Franch.) Kitag.를 광의의 B. falcatum s.l.의 이명으로 처

리하여 인식한다13,47). 한편, 90년대 초 한국산 시호속의 분류

학적 연구에서는 시호를 B. falcatum의 학명으로 인식하고, 

참시호를 시호의 종하 분류군인 변종 B. falcatum var. 

scorzonerifolium (Willd.) Ledeb.로 인식하였다48). 하지만, 

중국식물지에서는 상기 3종이 유럽에 분포하는 협의의 B. 

falcatum s.s.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이들은 모두 독립된 

종으로 처리하여 인식하였으며, 최근 본 속의 분자계통학적 

연구에서 역시 각각을 독립된 종으로 인식함을 지지하였다49). 

한국식물지에서도 시호를 B. falcatum이 아닌 B. 

komarovianum Lincz.으로 인식하고 있으며11), 다수의 학명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협의의 B. falcatum s.s.과 그 이외의 

독립된 종들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시호의 기원종을 기존의 

시호 또는 그 변종에서 시호 Bupleurum komarovianum 

Lincz., 참시호 Bupleurum scorzonerifolium Willd. 또는 

두메시호 Bupleurum chinense DC.로의 수정을 제안한다

(Table 2). 

前胡의 경우(Table 1; Fig. 4L), KHP, THP, JP에서는 백

화전호 ‘Peucedanum praeruptorum Dunn’ 또는 바디나물

(자화전호)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 

(=‘Peucedanum decursivum Maximowicz’)을 기원으로 하

고 있고16,19-20), ChP에서는 백화전호(식물명)를 전호(약명)로, 

자화전호(식물명)를 자화전호(약명)로 달리 수록하였다18). 한편, 

DP에서는 약명 바디나물뿌리에 바디나물 및 그 변종을, 약명 

생치나물뿌리에 생치나물 ‘Anthriscus aemula (Woron) 

Schisch’과 털생치나물 ‘Anthriscus aemula Schisch. var. 

hirtifructus Ohwi Kitagawa’을 기원으로 수재하고 있다17). 

국내에는 식물명 바디나물(약명 자화전호)과 전호(생치나물)가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32). 백화전호는 기름나물속

(Peucedanum)에 속하는 종이나 바디나물은 현재 당귀속에 

속하며 백화전호와는 전혀 다른 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엽록체 유전체학적 연구에서 역시 이들 두 종의 계통학적 거

리는 먼 것으로 확인되었다50). 이에 백화전호와 자화전호 두 

종의 유효성분 및 효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비교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바디나물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P에 기재된 ‘Franchet et Savatier’가 아닌 

(Miq.) Franch. & Sav.가 정확한 표기이다11,27-32). DP에 약

명으로 수재된 생치나물과 털생치나물은 각각 국내(남한)에서

는 식물명 전호와 털전호로 인식되고 있다51). 특히 식물학명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식물종 목록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Anthriscus aemula 분류군 인식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국가표준식물목록과 국가 생물종 목록집에서는 본 종을 A. 

sylvestris (L.) Hoffm.의 이명으로 처리하는데 반해27,51), 중

국식물지에서는 A. sylvestris 의 아종인 A. sylvestris subsp. 

nemorosa (M. Bieb.) Koso-Pol.으로 인식한다29). 한편, 일

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 nemorosa (M.Bieb.) Spreng.로 

인식하기도 한다28,30-31). A. aemula var. hirtifructus 역시 

A. sylvestris의 이명28) 또는 A. nemorosa의 이명으로 처리

되거나30-31), 품종 수준인 A. aemula f. hirtifructa (Ohwi) 

Kitag.27), A. sylvestris f. hirtifructus (Ohwi) H. Ohba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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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종 수준인 A. sylvestris var. hirtifructus (Ohwi) 

H. Hara32)로 인식되는 등 학자에 따라 해당 분류군의 종 컨

셉이 매우 상이하다. 이에 해당 분류군의 기준표본(type 

specimen) 확인, 원기재가 포함된 원전(original description) 

확인 등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정확한 분류학적 실체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에는 약명 전호(자화전호) 

로 사용되는 바디나물과 식물명 전호가 함께 자생하여 분포하

는 바, 약명과 식물명의 동일성 및 혼동으로 오는 오남용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川芎의 경우(Table 1; Fig. 4N), KP 12에서는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또는 중국천궁 ‘Ligusticum 

chuanxiong Hort.’ 두 종을 기원종으로 수재하고 있으나15), 

ChP, THP에서는 중국천궁 한 종만을, JP에서는 천궁 한 종

만을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고18-19), DP에서는 궁궁이 

‘Ligusticum officinale (Mak.) Kitagawa’, 산궁궁이 

‘Ligusticum jeholense Nakai’ 두 종을 수재하고 있다17). 천

궁은 천궁속(Cnidium)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식물지에는 국내

에 분포하여 재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DP에 수재되

어 있는 학명 Ligusticum officinale (Makino) Kitag.는 천

궁의 명명법적 이명으로 처리되어 있다11). 하지만, Kitagawa

가 Ligusticum jeholense (Nakai & Kitag.) Nakai & 

Kitag.와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Ligusticum속으로 전속하여 

인식한 이래52), 천궁의 학명과 정확한 분류학적 위치에 대해

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 천궁이 

Ligusticum속 분류군과 단계통군을 나타내는바, Ligusticum 

속으로의 인식을 지지하는 데 반해44,53), 분과(mericarp) 1차 

늑의 코르크질 여부에 따라 두 속을 구분하여 천궁을 Cnidium 

속으로 인식하기도 한다11). 이에 분류학적 논란이 있거나 전속

되어 명명법적 이명을 지닌 기원종의 경우, 학명의 혼란을 줄

이고자 약전에 명명법적 이명을 함께 병기하여 표기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천궁의 식물학적 기원에 대한 연구54), 토천

궁과 일천궁의 세포분류학적 연구[천궁, 중국천궁(이배체), 

토천궁(삼배체)]55) 등 천궁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형태학적, 세포학적, 미세구조학적, 유전

체학적 형질 등 추가적인 다양한 형질 연구와 기존 연구 결과

와의 종합 고찰을 통해 천궁의 명확한 분류학적 위치를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북한에서는 국내에 분포하는 천궁(C. 

officinale)을 북한명 궁궁이로 부르는 반면51), 국내에서는 궁

궁이를 Angelica polymorpha Maxim.로 인식한다11). 식물명 

또는 국명은 국제조류균류식물명명규약(ICN: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을 

따르지 않으므로 특히 동일한 한자 문화권을 지닌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각국에서 불리는 식물의 한자명 및 국명의 차이에

서 오는 혼란이 야기된다. 이에 공정서의 경우, 수재된 기원

종에 대해 명명규약에 따른 정확한 학명 사용과 더불어 약명, 

식물명 등의 전반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천궁의 경우, 공정서를 비롯한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Ligusticum chuanxiong으로 인식하지만15,18,19,27,30), 중국

식물지에서는 “Ligusticum sinense cv ‘chuanxiong’ S.H. 

Qiu & et al.”인 재배품종으로 처리하여 인식하며, 과거에는 

쓰촨성(Sichuan)에서 “miwu”라고 불리는 약으로 재배하였으

나,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12). 본 종이 

처음 기재되고 언급된 원전을 확인한 결과, “Ligusticum 

chuanxiong Hort.”의 학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로 쓰

촨성, 후베이성, 산시성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56). 특히 학명에 언급된 약자 Hort.는 Horticulture 

(horticultural usage)의 약자 표기를 명명자로 오인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서 수재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P 12에 기재된 ‘Hort.’가 아닌 S.H. Qiu, Y.Q. Zeng, K.Y. 

Pan, Y.C. Tang, J.M. Xu가 정확한 표기이다. 한편, 중국

식물지에서는 L. sinense와 형태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하위 

분류군인 재배품종으로 인식하였으나, 원전에는 L. sinense

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품종의 경우 cv.

로 표기하지 않고 ‘ ’로 해당 품종이름만을 언급하는 바, 중국

식물지에서 제시한 학명을 따를 경우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S.H. Qiu, Y.Q. Zeng, K.Y. Pan, Y.C. 

Tang, J.M. Xu가 정확한 학명이다. 

茴香의 경우(Table 1; Fig. 4P), KP 12, DP, ChP, THP, 

JP 5개국 모두 회향 ‘Foeniculum vulgare Miller’ 한 종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15,17-20). 국내에도 전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 다만, 회향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

호는 KP 12에 기재된 ‘Miller’가 아닌 Mill.이 정확한 표기이

다11,27-31).

4개국에 공통으로 수재된 1개 품목인 海防風의 경우(Table 

1; Fig. 4O), KP 12에서는 약명으로 海防風15), ChP, THP에

서는 北沙參18-19), JP에서는 浜防風으로 수재되어 있으며20), 

모두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Fr. Schmidt ex Miquel’ 한 

종만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15,18-20). 갯방풍은 국내 전국 

해안가 모래땅 및 사구 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11). 다만, 회향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P 12에 기재된 

‘Fr. Schmidt ex Miquel’가 아닌 F. Schmidt ex Miq.가 정

확한 표기이다11,27-31).

3개국 공통 수재된 1개 품목인 茴香油의 경우(Table 1), 

KP 12, JP에서는 회향 ‘Foeniculum vulgare Miller’ 또는 

팔각회향 ‘Illicium verum Hooker fil.’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고, DP에서는 회향 한 종만을 수재하고 있다. 팔각회향은 

붓순나무과(Illiciaceae)에 속하는 종이다. 최근 분류체계에 

따르면 붓순나무과는 오미자과(Schisandraceae)에 포함되기

도 하며, 현화식물군 내 기저인 Austrobaileyales목에 위치하

는 반면, 미나리과는 계통학적으로 상당히 분화된 미나리목에 

위치한다57). 이처럼 동일한 품목에 전혀 다른 계통의 기원종이 

함께 수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보다 면

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개국에 공통으로 수재된 2개의 품목 중 蒔蘿子의 경우(Table 

1; Fig. 4I), KHP, DP 모두 시라 ‘Anethum graveolens 

Linne’ 한 종만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16-17). 한편, 본 종은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으며11), 북한에는 북한명 작은회향(소회

향)으로 식재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1). 다만, 

시라자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P에 기재된 ‘Linne’가 

아닌 L.이 정확한 표기이다27-31).

阿魏의 경우(Table 1; Fig. 4I), KHP에서는 아위 ‘Ferula 

assafoetida Linne’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을16), ChP에서

는 신강아위 ‘Ferula sinkiangensis K.M. Shen’ 또는 부강

아위 ‘Ferula fukanensis K.M. Shen’를 기원종으로 수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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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8). 명명자 표준 약호를 포함한 아위의 정확한 학명은 

Ferula assa-foetida L.으로 대부분 본 학명으로 인식되나
28,30-31), F. foetida Regel의 이명으로 처리되기도 한다27). 

Ferula L.속은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는 속으로11), 전 세계적

으로 약 150여종, 중국에는 2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2). 한편, 중국식물지에는 신장지역(Xinjiang)에서 아위 

F. assa-foetida의 대체품으로 F. conocaula Korovin, F. 

feruloides (Steud.) Korovin, 신강아위 F. sinkiangensis, 

부강아위 F. fukanensis가 사용된다고 언급되어 있다12). 추후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두 종 F. conocaula, F. feruloides

의 비교 분석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개국 단독수재 6개의 품목 중 南鹤虱의 경우(Table 1; 

Fig. 4B), ChP에서 산당근 ‘Daucus carota L.’ 한 종을 기원

종으로 하고 있다18). 국내에도 전남지역에 도입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11). 국내에 도입된 종의 명확한 기원 확립과 효능 

연구를 통해 국내 공정서 수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明党参의 경우(Table 1; Fig. 4B), ChP에서 명당삼 

‘Changium smyrnioides Wolff’ 한 종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18). 명당삼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ChP에 기재된 

‘Wolff’가 아닌 H. Wolff가 정확한 표기이다27-31). 

소회향정유의 경우 DP에서 소회향 ‘Anethum graveolens 

Line’ 한 종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열매 자체로도 약재로 

수재되어 있고, 열매 또는 지상부를 수증기 증류한 정유도 함께 

수재되어 있다17). 정확한 학명 및 명명자 표준 약호는 시라와 

같다. 

植防風의 경우(Table 1; Fig. 4K), KHP에서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한 종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16). 한편, 갯기름나물은 국내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지의 해안가 모래땅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1). ‘방풍류’의 경우 약재 시장에서 ‘방풍’이라는 이름으로 유

통되는 방풍(原防風, 중국방풍), 갯기름나물(植防風), 갯방풍

(海防風, 北沙參, 濱防風) 3종류가 있어, 식물국명과 약명국

명의 유사성으로 오는 혼란이 야기된다41). 이들 약재의 경우, 

임상에서 사용 시 정확한 감별을 통해 약재의 오용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방풍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KHP

에 기재된 ‘Thunberg’가 아닌 Thunb.가 정확한 표기이다
11,27-31). 

积雪草의 경우(Table 1), ChP에서 병풀 ‘Centella asiatica 

(L.) Urb.’ 한 종을 수재하고 있다18). 국내에는 경남, 전남, 

제주 등 저지대의 양지바른 곳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

和藁本의 경우(Table 1), Non-JP에서 긴사상자 ‘Osmorhiza 

aristata Makino et Yabe’ 한 종을 수재하고 있다21). 국내에

는 긴사상자 1종이 전국의 산지 숲 속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11). 화고본 학명의 명명자 표준 약호는 Non-JP에 

기재된 ‘Makino et Yabe’가 아닌 (Thunb.) Rydb.가 정확한 

표기이다11,27-31). 

Pharmacopoeia Flora & Plant taxonomy

Medicinal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강활 (羌活)

Ostericum koreanum 강활
Angelica reflexa 강활

Ostericum grosseserratum 신감채

Ostericum praeteritum 강호리 Ostericum sieboldii 묏미나리

Notopterygium incisum 중국강활 Hansenia weberbaueriana -

Notopterygium forbesii 
관엽강활 Hansenia forbesii -

Notopterygium franchetii 

고본 (藁本)

Ligusticum tenuissimum 고본 Conioselinum tenuissimum 고본

Ligusticum sinense 중국고본 Ligusticum sinense -

Ligusticum jeholense 요고본 Ligusticum jeholense -

남학슬 (南鶴虱) Daucus carota 산당근 Daucus carota 산당근

당귀 (當歸) 
[일당귀 (日當歸)*]

Angelica gigas 참당귀 Angelica gigas 당귀 

Angelica sinensis 중국당귀 Angelica sinensis -

Angelica acutiloba* 왜당귀

Angelica acutiloba* 왜당귀Angelica acutiloba 
var. sugiyamae* 홋카이토오키

독활 (獨活)

Aralia continentalis# 독활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독활

Aralia cordata# 땅두릅 Aralia cordata var. cordata# 땅두릅

Angelica pubescens 
f. biserrata

중치모당귀 Angelica biserrata -

Table 2. Comparative lists of the apiaceous medicinal materials and their correspondent scientific and Korean names are registered in 
each pharmacopoeia and their local flora (including recently conducted taxonomic studies). # indicated medicinal materials are not 
included in Ap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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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poeia Flora & Plant taxonomy

Medicinal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명당삼 (明黨參) Changium smyrnioides 명당삼 Changium smyrnioides -

방풍 (防風) Saposhnikovia divaricata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 방풍

백지 (白芷) 

Angelica dahurica 구릿대 Angelica dahurica 구릿대

Angelica dahurica 
var. formosana 

항백지
Angelica dahurica var. 
formosana 

-

사상자 (蛇床子)
Cnidium monieri 벌사상자 Cnidium monieri 벌사상자

Torilis japonica 사상자 Torilis japonica 사상자

시라자 (蒔蘿子) Anethum graveolens 시라(소회향) Anethum graveolens -

소회향정유 Anethum graveolens 시라(소회향) Anethum graveolens -

시호 (柴胡)

Bupleurum falcatum 시호
Bupleurum komarovianum 시호

Bupleurum chinense 두메시호 Bupleurum chinense 두메시호

Bupleurum scorzonerifolium 참시호 Bupleurum scorzonerifolium 참시호

식방풍 (植防風) Peucedanum japonicum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갯기름나물

아위 (阿魏)

Ferula assafoetida 아위 Ferula assa-foetida 아위

Ferula sinkiangensis 신강아위 Ferula sinkiangensis -

Ferula fukanensis 부강아위 Ferula fukanensis -

적설초 (積雪草) Centella asiatica 병풀 Centella asiatica 병풀

전호 (前胡)

Peucedanum praeruptorum 백화전호 Peucedanum praeruptorum -

Angelica decursiva
(=Peucedanum decursivum)

바디나물
[자화전호]

Angelica decursiva 바디나물

Anthriscus aemula 생치나물 Anthriscus sylvestris 전호

Anthriscus aemula 
var. hirtifructus

털생치나물 Anthriscus nemorosa -

천궁 (川芎)

Cnidium officinale 천궁 Cnidium officinale 천궁

Ligusticum chuanxiong 중국천궁
Ligusticum sinense 
cv. Chuanxiong

-

Ligusticum jeholense 산궁궁이 Ligusticum jeholense -

화고본 (和藁本) Osmorhiza aristata 긴사상자 Osmorhiza aristata 긴사상자

해방풍 (海防風) 
[북사삼 (北沙參)]

Glehnia littoralis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갯방풍

회향 (茴香) Foeniculum vulgare 회향 Foeniculum vulgare 회향

회향유 (茴香油)
Foeniculum vulgare 회향 Foeniculum vulgare 회향

Illicium verum# 팔각회향 Illicium verum# -

Ⅳ. 결   론

동북아 5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공정서에 수재

된 미나리과 분류군 총 21개 품목, 총 39분류군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속 별 비율 확인 결과, 당귀속(Angelica)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름당귀속(Ligusticum)이 11%로 그 다

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호속(Bupleurum), Ferula

속, Notopterygium속, 전호속(Anthriscus), 천궁속

(Cnidium), 묏미나리속(Ostericum), 기름나물속

(Peucedanum), Anethum속, Changium속, 병풀속

(Centella), 당근속(Daucus), 회향속(Foeniculum), 갯

방풍속(Glehnia), 긴사상자속(Osmorhiza), 방풍속

(Saposhnikovia), 사상자속(Torilis)에 속하는 분류군이 

기원종으로 수재되어 있다. 

2. 약용부위로는 땅속줄기 및 뿌리 등 지하부(62%), 열매

(19%)가 다수를 차지했고, 정유(9%), 수지(5%) 및 전

초(5%) 또한 약용부위로 수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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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기원종의 차이가 있으나, 羌活, 藁本, 當歸, 獨活, 

防風, 白芷, 蛇床子, 柴胡, 前胡, 川芎, 茴香 총 11개 품

목이 5개국 공정서에 공통으로 수재되어 있으며, 각국 

단독으로는 南鶴虱, 明黨參, 소회향정유, 植防風, 積雪

草, 和藁本 총 6개 품목이 수재되어 있다.

4. 동북아 5개국 공정서에 수재된 미나리과 분류군에 대한 

기원종을 비교·검토하였다. 각 분류군의 최신 분류학

적 연구 논문을 참조하여 분류학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약명국명, 식물국명, 최신 분류체계 및 식물상에서 제시

하는 학명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저명한 

식물학명 데이터베이스와 분류학적 논문, 국제 명명자 

표준 약호를 기반으로 올바른 학명을 제안하였으며, 일

부 품목의 경우, 약재 화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함께 제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공정서 재개정 및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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